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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는 신부와 웃는 신부         18-04-16

제가  한 친구의 아들의 결혼식에 다녀왔습니다.  신부는 월남계  미국인이었습니다.  격식과 절차는 대부분의 결혼식과 다를 바가 없는 아름다운 혼례이었습니다. 아마도 축하객들은 신부측의 월남계가 한인 축하객들보다 많은 것 같았습니다. 신랑의 부모님도 새로 맞아들이는 며느리가  마음에 든다고 하면서 즐거워 하고 있었습니다. 신부의 부모와는 대화를 나눠보지 못했지만  참석한 많은 축하객들로 미뤄 볼 때 신부측의 부모님들도 한인인 신랑을 대견스러워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결혼식에서 특이한 장면을 보았습니다.  피로연 장에 신랑과 팔을 끼고 입장하는 신부가 벙글 벙글 웃을 뿐 만 아니라 손을 하객들에게 흔들기도 하고 매우 쾌활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인들의 결혼식에 수도 없이 참석을 해본 저는 신부는 기쁜 모습을 어느 정도 감춰두고 되도록이면 얌전하고 상냥한 모습을 하객들에게 보이려 합니다. 이번에 제가 본 신부는 기쁘고 즐거운 마음을 충분히 밖으로 내 보였습니다. 그런 모습이 저에게는 귀엽게 보였습니다.

피로연 도중에 신부는 사회자로부터 마이크로폰을 넘겨 받았습니다. 그리고 크고 신나는 목소리로 신랑을 향하여 “스티브, 나는 당신의 아내가 된 것이 무척 기쁘고 영광스럽습니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하객들의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그외에도 신부가 스스로 제작했다는 대형 플래카드를 펼쳐보였습니다. 남녀의 그림과  “I   LUV  U”라는 영자 글자이었습니다. 그리고 신랑 신부를 조각해 놓은 탁상 조형물을 신랑에게 선물하였습니다. 결혼 식에서 그런 장면을 처음 보았지만 

신부가  활달했고 껄껄 웃으면서 기쁨을 숨김 없이 표시하는 것이 저에게는 깜찍스러웠고 귀여워 보였습니다. 아마도 한국의 전통적인 고정관념을 가지신 어른들께서는 얼굴을 찌쁘렸을 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한국의 전통적인 관념은 결혼식에서 신부는 기뻐하거나 즐거워 하는 모습을 보이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신부가 부모 곁을 떠나서 남의 식구가 된다는 처지에 속으로는 기쁘더라도 밖으로는 슬퍼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정상이었습니다. “신부가 결혼식에서 웃으면 첫 딸을 낳는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지금이야 첫 아기가 딸이든 아들이든 그다지 큰 관심을 두지 않는다고 하지만 한인 들은 그래도 아들을 선호하는 사상이 자리를 굳게 잡고 있기 때문에 신부가 결혼식에서 웃지 말도록 이와 같은 속담이 전해 내려온 것 같습니다. 사실 옛날에 혼례를 치루고  시집으로 가기 위하여 가마를 타는 신부들은 모두 울었습니다.  “출가외인”이라는 원칙 아래에서 딸이 일단 시집을 갔으면 “시집간 그집의 귀신이 되라” 는 훈계를 엄한 아버지로부터 듣고 가마를 타는 신부는 지금 까지 자라온 집을 떠난다는 생각에 눈물이 나지 않을 수가 없었슬 것입니다. 시집을 간 딸은 마음대로 친정집에 가지 않는 것이 양반집의 전통이었으니 모든 신부가 가마를 타면서 눈물을 하염없이 흘리는 것은 당연지사로 받아들여졌던 것입니다.

지금이야 세상이 달라져서 시집간 딸이 언제든지 친정에 올수도 있고 친정 식구들과  시도 때도 가리지 않고 전화도 할 수 있는 시대인 만큼  시집을 간다고 눈물을 흘려야할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결혼 초기부터 시부모를 모시지 않고 독립하여 살림을 차리는 신혼 부부가 대부분인 요즘은 신부나 신랑은 부모들로부터 잔소리나 간섭으로부터 해방된다는 기쁨에 넘쳐서 웃음이 절로 나올 수고 있을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눈물을 흘리는 신부보다 웃음을 띠는 신부가 더 아름답게 보입니다. 제 아내도 결혼식에서 방글 벙글 웃었는데도 3남1녀를 낳았습니다.  울면서 가마를 타고 들어 가는 시집의 대문에는 大笑萬福來라는 문구가 붙어 있지 않았습니까? 웃는 신부가 아름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한인들은 미소가 부족하다는 평을 받습니다.  한국의 항공 회사의 승무원들도 예쁘기는 세계 최고이지만 미소가 적어서 흠이라고 말하는 외국인들이 많습니다. 미소를 자주 짓는 사람을 “싱거운 사람”으로 낙인을 찍어버리는 것이 한국인들의 전통적 사고이었습니다. 저는 앞으로 결혼할 예비신부들에게 감히 권고합니다. 위에 말씀드린 신부처럼 결혼식에서 미소를 환하게 띠고 피로연에서는 신나고 가쁜 마음을 충분히 나타내십시오.  끝
